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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 이용 가능, 등록장소도 4곳으로 늘려 입국대기시간 감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

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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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

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

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24년 외국인 전체 입국자 1,697만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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